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▌주요 업무 사례▐ 

 

제과회사 영업소장이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한 사건에서 

제과회사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 

 

제과회사에서 영업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 재직기간 중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지 

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회사를 상대로 위 수당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.  

 

지평 노동팀은 회사를 대리하여, ”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를 하였음을 인

정할 증거가 없고, 법정 제 수당에 상응하여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하

였으며, 근로기준법 제63조 제4호,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 관리ㆍ감독 업무 종사자로서 근로기준

법 제56조의 가산수당 적용 대상이 아니다”라고 주장하였습니다.  이에 법원은 회사의 주장을 받아

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. 

 

[담당 변호사]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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